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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원인을피해자여성의부주의와품행으로돌리고있다.

언론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밤길을 배회하는, 행실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성폭력가해자의 범죄,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가

리고 있다. 이 같은 편견은 성폭력 피해 쟁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3차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l러한 인식으로인해 많은 여성들이 밤길을 다닐 때 공

포와 위협을 느끼며 스스로 조심하는 등 행동에 체약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왜곡된 밤길의 이미지를 부수고 새롭게 여성의 안전한 밤길을 찾고

자 거리에 나왔다. 우리는 티 oI상 침을 수 없다.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고 생

각하는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2004년 8월 13일 성명서 중 일부

때 2004년 8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 10시

곳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서울시내 곳곳

행사내용 밤 8시 여성들, 밤길에 모이다! 성명서 낭독 및 분장

밤 8시 ~ 9시 여성을, 밤길을 걷다! 서울시내 곳곳 게릴라 달빛 시위

밤 9시 여성들, 밤길을 열다! 국세청 앞 후레쉬몹 시위

밤10시밤길을되찾자!공포를벗자!분노를터트리쟈정리집회

참기자 준비물 후레쉬, 귀신분장, 흰 옷

崧

鬱 밤길에서 여성이 흔자 앞에 가고 있을 때, 여성이 위협을 느끼고 걸음을 빨리 하면 걸음을

늦추고, 여성이 걸음을 늦추면 앞질러 기는 등의 센스들 발휘한다.

빪 밤길에,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마주치는 여성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는다.

鬱 시도 때도 없이 성적인 의미를 딤은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훑어보거나 응시하지 않는다.

鰒 자기 몸이 남에게 함부로 닿지 않도록 각별히 긴수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손긴수를

잘 히삑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남의 공간을 침범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蠱 공공징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노상방뇨가 수치스러운 일임을 지각한다.

鬱 남녀공용화징실에서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문을 닫고 용변을 본다.

巒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과 단 둘이 기다리게 될 경우 여성에게 흔

자탈의시가있는지빈드시확인한댜

:틥,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밤길이나 공공징소 등에서 고험을 지

르거나 큰소리로 욕을 융仁 등의 행동이 매우 폭력적인 일임을 지각

한다.

폴 2005년 7월 29일 남성들의 몸가짐 지침 중 일부

때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곳 ' 서울 신촌 창천공원 (전국 19개 지역 80여개 단체 동시개최)

행사 내용 7시 무용담(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찾아라!)

적극적 방어술 익히기(우리 몸의 힘을 키우자!)

달빛시위 행진 선언, 성명서 닝독

8시 행진, 구호외치가 (달빛 아래 여성들, 분노를 터뜨리다!)

擦 춈M

9시공동퍼포먼스,권리헌장낭독(달빛아래여성들,밤길을되찾다!)

렁 참가자준비물f억압과공포를깨우는크고작은‘종’,그리고물량소녀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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